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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 에인절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

20세기 이후 메이저리그(MLB) 최

초로 트리플 100이란 대기록을 작

성했다.

오타니는 지난 18일 미국 미시간

주 디트로이트 코메리카파크에서 

열린‘2021 메이저리그’디트로이

트 타이거스를 상대로 선발 등판해 

8이닝 1실점 호투를 펼치며 시즌 8

승과 함께 팀 3-1 승리를 이끌었다.

이날 활약으로 오타니는 올 시즌 

100이닝 투구에 성공했다. 이미 타

석에서 100안타, 투수로 100탈삼

진을 넘긴 오타니는 이날 100이닝을 채우며 트리플 

100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. 20세기 이후 최초의 기

록이다. 19세기에는 존 워드(1897년), 짐 위트니(1883

년), 찰스 래드번(1883년), 가이 헤커(1886년), 밥 카루

더스(1886년), 아도니스 테리(1887년, 1890년)등 6명

LA레이커스가 2021-2022시즌 

우승에 도전하기 위해서 올여름 선

수단에 대대적인 변화를 단행했다. 

17일‘점프볼’에 따르면 레이커스

는 올여름 르브론 제임스, 앤써니 데

이비스, 테일런 홀튼-터커, 마크 가

솔 등을 제외하면 모두 새로운 얼굴

로 채웠다. 러셀 웨스트브룩, 트레버 

아리자, 웨인 엘링턴, 켄트 베이즈모

어, 카멜로 앤써니, 말릭 멍크, 켄드

릭 넌 등이 새롭게 합류했다.

슈터진의 변화가 눈에 띈다. 데니

스 슈로더, 웨슬리 매튜스 등 3점슛 

기복이 심했던 선수들이 팀을 떠나

고 그 자리를 아리자, 엘링턴, 베이즈

모어, 앤써니, 멍크, 넌 등 슈터들이 채웠다.

지난 시즌 레이커스는 경기당 3점슛 성공 개수가 평

이 트리플 100을 달성했다.

이제 관심은 오타니가 MLB에서 

전인미답으로 남아있는‘쿼드러

플 100’을 달성하느냐에 쏠리고 

있다. 쿼드러플 100은 이닝과 탈

삼진 안타 그리고 타점이다. 

이날 현재 오타니는 시즌 87타점

을 기록하고 있다. 앞으로 13타점

만 더하면 100타점 고지에 오르

게 된다. 에인절스는 이날까지 총 

122경기를 치렀고 오타니는 경기

당 0.71개 타점을 생산하고 있다. 

남은 경기 수 40경기를 대입해 계

산하면 오타니는 산술적으로 남

은 시즌 동안 28타점 생산이 가능하다.

오타니가 메이저리그 최초‘쿼드러플 100’을 달성

하며 메이저리그 역사에 또 다른 신기록을 남길지 주

목된다.

균 11.1개(리그 25위)에 머물렀다. 

3점슛 성공률도 35.4%(리그 21위)

에 그쳤다.

더 큰 문제는 슈터들이 3점슛 라

인 바깥에서 오픈 찬스가 생겨도 

주저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이었

다. 당연히 팀 전체적으로 슈팅력

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

었다.

하지만 올 시즌은 달라진 모습을 

기대해볼 법하다. 지난 시즌 40%

가 넘는 3점슛 성공률을 자랑한 엘

링턴, 베이즈모어, 앤써니 등을 비

롯해 슈팅력이 좋은 선수들이 대

거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이다.

팀 로스터 절반 이상을 외곽슈터들로 채운 레이커스

가 지난 몇 시즌 동안 이어온 슈팅 부진을 떨쳐낼 수 있

을지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.

LAL, 3점 슈터 대거 영입하며 우승 도전 한국 축구, 
9월 2일 이라크와 

월드컵 예선 첫 경기

오타니, 전대미문 ‘쿼드러플 100’ 달성할까?

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다음달 서울과 수원에서 

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홈 경기

를 치른다.

19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9월 2일 오

후 8시(이하 한국시간)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라

크와 첫 경기를 갖는다. 이어 9월 7일 오후 8시 수원

월드컵경기장에서 레바논과 2차전을 펼친다.

레바논전의 경우 당초 원정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

양 팀의 합의에 따라 개최 장소를 변경했다. 내년 1

월27일 예정된 레바논전이 원정으로 치러진다.

한국으로선 첫 두 경기에서 부담스러운 중동 원정

을 피할 수 있게 됐다.

 

한국은 역대 월드컵 최종예선 중동 원정길에서 전

력 차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중동 특유의‘침대축구’

에 당한 경험이 많다. 쓰라린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

선 홈 경기에서 가능한 한 많은 승점과 골득실을 벌

어야 하는 입장이다.

한국은 이란, 아랍에미리트, 이라크, 시리아, 레바

논과 함께 아시아 최종예선 A조에 속해 있다. 월드

컵 예선 최초로 중동 국가와만 경쟁을 해야 한다.

6개 팀이 홈 앤드 어웨이로 10경기씩 치러 조 1·2

위는 월드컵 본선 무대로 직행한다. 3위는 B조 3위

와 플레이오프를 거친 후 대륙별 플레이오프에 나

가 카타르행 티켓을 따내야 한다.

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

출에 도전한다.

▲ 카타르 월드컵 조 추첨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파울루

 벤투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. 사진=대한축구협회

▲ 오타니 쇼헤이. 사진=MLB.com

▲ 웨인 엘링턴. 사진=MBA.com


